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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서대전역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면 오송역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충북권은 물론, 천안․아산역 분기에서 오송역으로

양보했던 호남권에도 엄청난 좌절과 분노만 살 뿐임.

❍ 고속철도 KTX는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초고속 열차로 서대

전역을 경유해 호남권으로 향하게 되면 45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시간적, 효율적 측면에서 초고속 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저속철이 될 것이 분명함.

❍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부터 시작해 8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사업으로 저속철이 아닌 초고속철로망 구축을 통한 사회경

제적 파급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제안이유

❍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       의       안

2005년 호남고속철도 계획 수립 시 호남권은 천안․아산역 

분기를 원해 고속철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고 했으나 정부의

오송역 분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전

시의 요구에 따라 서대전역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면 오송역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충북권은 물론, 천안․아산역 분기에서

오송역으로 양보했던 호남권에도 엄청난 좌절과 분노만 

살 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북의 오송,

그리고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발전의 호재와 함께 수도권-충북권-호남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입니다.



고속철도 KTX는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초고속 열차로 

서대전역을 경유해 호남권으로 향하게 되면 45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시간적, 효율적 측면에서 초고속 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저속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부터 시작해 8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사업으로 저속철이 아닌 초고속철로망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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